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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金斗喆, 2000,『韓國古代馬具의硏究』, 東義大學校博士學位論文.

李恩碩, 1998,「慶州皇南大塚小考(Ⅰ) -北墳出土 馬具를中心으로-」,『年報』第8號,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2) 金斗喆(2000, pp24∼2 7 )은 繫에대한한국식용어로서조선시대제1 1회 통신사의기록인「寶曆通信使記錄」중에서표현된‘가

슴걸이(胸巨里,  カスムコリ)와후걸이(後巨里, フコリ)’등의표현이적당하다고판단하였다. 本稿에서도한국식용어로는상

기의표현이적합하다고판단되나, 일단전체를통칭하는의미로서한자식용어인‘繫’를사용하고자한다.

Ⅰ. 序言

지금까지 고분에서 출토된 馬具는 유기질로 이루어진 부분이 대부분 부식되어 형체를

알 수 없고 금속제로 남아있는 부분만 출토되어 원형 복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鞍裝의 경우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座木 등의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형식과 구조 고찰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 ) 특히 각각의 마구 부속을 연결하는 繫

(가죽끈)는 출토예가 확인된 바 없어 雲珠와 杏葉 등의 연결방법에 대한 복원은 古墳壁

畵나 騎馬人物土器 등에서 보여지는 형식화된 모습에서 유추하여 왔다. 따라서 繫는 주

로 보통의 장식이 없는 일반적인 革製品-단순한 가죽끈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

여, 馬裝 전체 복원에그대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繫가 실제로 복잡하게 가공된 가죽제품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유물이

출토된 바 있으나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本稿에 소개하여 향후 馬裝 복원

에 참고할수 있는 자료로제공하고자 하며, 아울러 그 제작방법에 대한 세밀한 고찰을 진

행하고자 한다. 

Ⅱ. 繫의槪要

繫는 재갈, 안장 등을 말에 장착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가죽 등으로 된 끈을 통칭하고

있다.2 ) 재갈을 고정하기 위한 굴레, 가슴쪽으로 고정한 가슴걸이(혹은 고들개), 엉덩이

쪽으로 돌린 후걸이(혹은 밀치) 등 세 개의 끈을 三繫라 통칭한다. 이를 중국에서는 각각

頭絡, 胸帶, 帶라고하며, 日本에서는 面繫, 胸繫, 尻繫라 표현하고 있다.

本稿에서 소개하는 繫는 雲珠와 具 등이 함께 출토된 것으로 보아 후걸이 부분으로

판단되는 파편으로, 도면과 사진 순서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1. 天馬塚出土繫·金銅 具·雲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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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繫(도면1·2, 사진1∼3 )

이 유물은 이후 소개하는 파편들과 일괄로 출토된 것 가운데 가장 보존상태가 양호한

繫의 파편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天馬塚에서 출토된 繫의 제작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함께 수습된雲珠片으로 보아 繫의 후걸이 부분에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남

아 있는 부분은 직선 길이가 8.4cm, 너비가 2.9cm, 두께가 0 . 2 5∼0 . 5 c m의 갈색가죽끈

으로 한 쪽 끝부분은 뒤틀려꼬여 있고, 부분적으로 絹織物이 부착되어 있다.

이 繫의 제작방법(도면 2 참조)은 너비 6.2cm, 두께 0 . 2∼0.3cm 정도의 가죽을 길게

재단한 후 양쪽에서 반으로 접어 너비가 약 2.5cm 내외로 만든 후 접혀져 만나는 부분은

외실을 사용하여 홑치기형으로 바느질하였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너비 0.3cm 정도의 좁

은 흑갈색 보조가죽끈을‘凹凸’형으로 꿰매어 접은 부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外

面으로 드러나는 上面에는 보조가죽끈이 관찰되는데, 간격은 1 . 2∼1 . 4 c m에 약 0.4cm 폭

으로 양쪽이 등간격으로 연결되어 있다(투공시 등간격으로 투공하였다). 內面(下面)에

는 보조가죽끈이 外面과반대로 1 . 2∼1.4cm 폭으로 약 0.4cm 간격을 두고, 중앙에는 바

느질한 부분이 있다. 중앙부에는 운주를 부착한 0.3cm 직경의 透孔이 있고, 양쪽 2곳에

는 직경 0 . 1 c m의 金銅釘을 박은 심이 일부 남아 있다.  

繫의 색상은 일부 변색이진행되었을 것으로보이지만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으로 전반

적으로 갈색을 띠고, 보조가죽끈은 흑갈색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색상을 구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金銅 具(도면3-1, 사진4·5 )

3) 지금소개하는이유물들은 1 9 7 3년 9월5일 天馬塚발굴당시副葬品收藏櫃東南隅金銅板被鞍橋사이에서출토되었다. 유물카

드에는東南隅부분의後輪東便으로표시되어 있는것으로보아天馬塚發掘調査報告書<圖版 5 9 - 1 >에보이는雲珠등의사이

에서출토된 것으로판단된다. 발굴보고서9월5일자日誌에는주로金屬容器등을수습했다고 기록되어있는것으로 보아당시

중요유물들이다수출토되고있어 가죽편등의 파편은그다지관심을 가지지않았을것으로판단된다. 필자의 추측으로는이가

죽편들이유물분석을위한시료편으로韓國原子力硏究所로이송되었으나거의활용되지 않았을가능성이 높다. 당시에는다른

중요유물들이다량으로출토되었기때문에분석대상으로도누락되었을가능성이높으며분석결과에도언급되지않았던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굴보고서간행시에도 출토유물이다양하고엄청난양으로인하여조사단들은이러한 가죽끈등의소형시료들

은제대로기억하지못했을가능성이있으며, 원자력연구소에분석자료로이송되었기때문에제대로파악하기어려웠을것이다. 

이후天馬塚에서출토된모든유물은보고서간행과함께박물관으로이관되었다. 그리고각종의시료편들은 분석후반환되었으

나그다지가치가없어이관되지않았던것인지, 아니면황남대총유물의분석이종료된 1 9 7 7년도이후慶州古蹟發掘調査團으로

반환되었던것인지는정확하게파악할수없었다. 그러나시료상자들이황남대총유물들과함께보관되어 있었던것으로보아

분석이최종으로완료된이후(天馬塚유물은이미이관된후) 함께반환되었을가능성이높다.

1 9 9 0년대에필자가皇南大塚南墳발굴보고서발간때문에시료상자를확인하였으나, 天馬塚시료는확인하지않았다. 그러나

최근에각종추가분석작업이추진되면서본시료들을발견하게되었으며, 소개하는이 유물은마구복원에획기적인자료라판

단되어이번기회를빌어지면에올리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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繫가 연결되어 있는 이 具는 金銅製로 전체 길이는3.8cm, 輪部의 최대너비는 3 . 4 c m

이며 針에는 絹織物이 약간 부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繫는 일부만 남아 있는데, 外

面에 드러나있는 보조가죽끈이 확인된다.

脚部의 너비는2.5cm 정도로 繫의 너비도2.5cm 내외였음을 확인할수 있다. 

다. 雲珠片一括(사진6 )

繫와 교구 등 동일시료상자에 담겨져 있던 雲珠片으로 天馬塚에서 출토된 것(天馬塚

報告書揷圖 1 1 5·1 1 9 )과 동일한 형식이다. 

라. 雲珠片(사진7 )

이 편은 雲珠의 입주 상단에서 뻗어내려 繫에 고정하는 부분으로 세갈래로 벌어져있으

며, 繫와의 연결부분을 확인할수 있다. 

2. 慶州德泉里出土騎馬人物土器(사진8∼1 0 )4 )

최근 경주 덕천리고분 1호 積石木槨墓 副槨( 1 5 5×95cm 규모)에서 기마인물토기 1점

이 출토되었다. 이 토기는 현재 높이가2 0 c m이고,  길이는 2 7 c m이다. 말은 전체적으로

보아 다리가 비교적 길고 날씬하게 표현된 반면에 몸통이 길게 표현되었다. 말의 입에는

재갈을 물었고,  몸통에는 障泥와 鞍裝 등이 표현되었다.5 ) 말에 올라 탄 武士는 우측에 화

살통을, 좌측에 칼을 차고 있으며, 다리 위에 갑옷을 늘어뜨렸다. 

이 유물에서 보이는繫는 매우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天馬塚 출토품과 비교가가능하

다. 繫에는 2열의 點文이 전면적으로 시문되어 있는데, 天馬塚 출토품의 繫를 도식화한

것으로볼 수 있는 중요한자료이다.6 )

繫 상부에는 뾰족한시문구를 사용하여 시문한點文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엇갈리는 것

도 있으나, 대부분 2열로 평행하게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토기에서 보이는 자세한

표현-鞍裝, 杏葉, 子 등으로 보아 일련의 장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點文은 繫의 외면에 드러나는 보조가죽끈을 표

4)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3. 12,「경주 덕천리에서기마인물토기출토」, 문화재청보도자료. -유물설명인용. 

5) 보도자료의유물설명에있어서馬甲으로표현하고있으나, 繫를상세히표현한것으로馬甲은확인되지않는다. 

6) 이토기가처음 출토되었을때필자도 직접 실견하였는데, 點文의크기가커서혹시소형의雲珠가 부착된것을도식화했을가

능성으로도보았다. 그러나杏葉등 각종장식구가자세하게표현된 것으로볼 때雲珠를 단순약식화해서표현했을가능성은희

박하다. 따라서點文이양쪽으로촘촘히다량으로나열되어있는점은보조가죽끈의세부적인표현으로보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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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등간격으로 가슴과 머리부분의 繫에도 촘촘히 시문한 것

은 각 부위를연결하는 繫의 제작방법이 동일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3. 中國唐三彩馬7) 

中國 洛陽지역에서 출토된 三彩馬 1 (사진 1 1 )은 전체 높이가 6 7 c m로 신부에 연결되

어 있는 繫 모두에2조의 沈線이표현되어 있다.8 ) 三彩馬 2 (사진 1 2 )는 繫 내부에거칠게

2조의 침선이 삽입되어 있다. 三彩馬 3 (사진 13) 역시 子를 연결한곳에 2조의침선이

확인된다. 三彩馬 4 (사진 1 4 )는 洛陽 龍門 安菩夫婦墓에서 출토된 것으로 繫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역시 2조의침선이삽입되어 있다.

이 유물들에서 보이는 繫 내부의 2조 침선은 장식적인 요소가 아닌, 天馬塚 출토품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Ⅲ. 考察

이상에서 天馬塚출토 馬具部屬具인 繫와 雲珠 등에 대하여살펴보았다. 

지금까지 古代 中國·日本·韓國에서 유기질로 이루어진 馬具部屬具-특히 繫는 보고

된 예가 없었기때문에, 현재 馬裝의복원에는 일반적인 통가죽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

러나 금번에보고하는 이 유물로 인하여繫에 대한 복원은새롭게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天馬塚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慶州 德泉里출토 騎馬人物土器의 繫 표

현은 天馬塚출토 繫가 도식화된 것으로이를 증명해주는 중요한자료라고 할 수 있다. 

天馬塚 출토 繫와 비교하여 皇南大塚 南墳에서 출토된 金銅透彫地板이 부착된雲珠를

살펴보면 5∼6세기 전후 시기의 繫에 대한 전반적인 크기를 추정할수 있다. 皇南大塚 南

墳에서 출토된 雲珠 地板(도면 3 - 2·3 )은 너비가 2.3cm 내외이며, 雲珠의 연결부에 남

아 있는 유기질과 金銅圓頭釘의 길이가0.4cm 정도이다. 透彫地板과 天馬塚출토 繫(출

토 당시 눌려져 건조되어 있어 繫가 약간 넓어진 것으로 보임)와 비교할 때 두께는 비슷

7) 보통높이50cm 이상의매우사실적으로제작된 三彩馬에표현된繫는너비가 0 . 7∼0.8cm 내외로, 대부분그내부에2조의침

선으로표현되어있음이확인된다. 최근필자가중국방문시鄭州市博物館에진열되어 있는유물들을면밀히살펴본결과2조의

침선표현이되어있지않은것도일부있으나, 洛陽博物館에서국립부여박물관에특별전시했던鞍裝着裝馬는모두표현되어있

음이주목된다.

國立夫餘博物館, 1998,『中國洛陽文物名品展』, 圖版1∼5 .

8) 이하설명하는유물들은『中國洛陽遺物名品展』에소개된 것이다. 三彩馬1은복제품이기는하나繫 내부에2조의침선문이 표현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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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폭이 약간 좁다. 앞서 소개한 繫가 부착된 具의 脚 너비도 2.5cm 내외로 지판

의 너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는 皇南大塚 南墳이 天馬塚 보다 보다 먼저 축조되었지

만, 당시 繫의 제작방법은 그다지차이가없었던것으로판단된다. (도면 4-1)  

그리고 실제로 皇南大塚 北墳 封土 혹은 皇南大塚 南墳 主槨 및 封土에서 출토된 大形

雲珠를 繫에 부착시그 방법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으나, 일부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도면 4 - 2·3). 즉 雲珠의 圓形座金具 아래쪽에는 0.2cm 정도의 투공이 2개 정

도가 3곳 혹은 2곳에 있는데 이는 부착위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되

며, 繫에 연결할 때에는 얇은 가죽끈을 이용하여 기존에 보조가죽끈을 연결하는 구멍 사

이로 삽입하여 결착시키면 보다 잘 고정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이견도 제시될 수

있으나, 견고히 착장하려면 이러한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으로추정한다.

中國에서는 古代 馬具의 경우 각종 金屬具만 출토되고 있어 繫에 대한 제작방법을 파

악할 수 없지만, 앞서 언급한 唐三彩의 馬에서 표현된 것으로 유추 복원할 수 있다. 실제

로 天馬塚 출토품과 같이 이중으로 보완하는 방법(좁은 가죽끈으로 접은 부분을 보완)은

실물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三彩馬

(사진 1 1 ~ 1 4 )에는 繫 표면에 2조의 침선이 돌아가고 있어, 필자가 보기에는 단순히 장

식적인표현만은 아닌 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이 三彩馬들은 天馬塚과는 시기적·지역적인 차이가 있지만, 馬裝 표현에 있어

서 繫(실제로 너비가1cm 이하)에 단순히 장식적인 의미로2조의 침선을 삽입한것은 아

닐 것이다. 즉 분명히 일반적인 통가죽끈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제작상에 있어 별도

의 공정작업이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天馬塚 출토품과 같이 이중으로 보완

하지는 않았더라도, 보다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양쪽으로 접어서 실로 박았을 가능성도

있다. 확대해석한다면 天馬塚 출토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조가죽끈을 삽입하여 제작하

되, 上面에 보조가죽끈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보이는 방법으로도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

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통가죽으로 제작되지는 않았을것으로판단된다.

繫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이유는 장식적인 면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실용적인

면이 상당히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단순히 가죽끈으로 繫를 제작했을 경우 건조

되어 조금만 갈라지거나 찢어진다면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중으로 포개어

접어 제작했을 경우에는 가죽이 갈라지거나 찢어짐이 일차적으로는 방지될 것이며, 또한

더욱 견고하고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양쪽에 보조가죽끈으로 보완하는 방법은 실용성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조가죽끈에 원래 繫와의 색상 차이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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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되었음이 분명하다. 

상기 유물들을 살펴본 결과, 繫가 中國·日本 등의 인접국과 공통적인 방법으로 제작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中國에서는 三彩馬의 경우에서 확인되었으며, 日本에서도 출토

예는 없지만 馬形의 埴輪에서 이런 침선으로 제작된 것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馬裝 복

원시 繫는 상기와같이 동일한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9 )

Ⅳ. 結言

금번에 소개하는 유물은 韓國·中國·日本을 통틀어 古代 馬具를 구성하는 繫-가죽끈

에 대하여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그 의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에서 馬裝 복원이 일반적인 통가죽 형태의 繫로 표현되었으나 이제는 이를 참고해야 할

것이며,  향후 繫의 연결과 부착방법에 대한 치밀한 고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아울러 이러한 제작방법은 비단 馬具 뿐만 아니라 각종 장신구에도 적용되었을 것

으로 판단되며, 특히 帶의 경우 革帶 혹은 布에 板을 부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

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추고> 

본 내용 정리후 慶州 路東里四號墳(國立中央博物館, 2000년도 간행) 발굴조사보고서

를 늦게나마 접하게 되었다. 이 고분은일제강점기때 발굴된 積石木槨墳으로 이미 繫 2片

(잔존길이 2.9~4.0cm, 너비 2 . 0 c m )이 출토되었는데, 天馬塚 출토 繫 보다는 폭이 약간

좁으나 제작방법은 동일하다(보고서 77p 설명, 圖面 1 9 -⑬·⑭, 圖版 5 0 -①·② 참

조). 이는 상기 내용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자료로, 향후 일제강점기때 발굴된 내용이 계

속 보고된다면 관련자료가 증가되리라 기대된다. 

9) 필자가日本埴輪에대한내용은도록을통해일부만 확인하였으나제대로표현된 것은발견하지못했다. 따라서이러한표현이

있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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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天馬塚繫外面·側面·內面(縮尺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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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天馬塚繫製作方法復元模式圖

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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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天馬塚金銅� G具(1), 皇南大塚南墳雲珠(2), 透彫地板( 3 ) (縮尺 : 1/1)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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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天馬塚繫· 具와皇南大塚地板結合圖( 1 )
皇南大塚南墳主槨雲珠( 2·3, 縮尺 : 2/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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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天馬塚繫外面

사진2. 天馬塚繫內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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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天馬塚繫內面細部

사진4. 天馬塚金銅 具前面 사진5. 天馬塚金銅 具背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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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天馬塚雲珠一括

사진7. 天馬塚雲珠細部 사진8. 德泉里騎馬人物土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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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 德泉里騎馬人物土器

사진10. 德泉里騎馬人物土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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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 三彩馬1

사진12. 三彩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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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3. 三彩馬3

사진14. 三彩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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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saddle rope from Cheonmachong Tomb

Lee, Eun-Seok
Researche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This is to study  about the saddle rope  from Cheonmachong Tomb  in Gyeongju.

Saddle rope was made by leather on 5-6th century in Korea, there was excavated

in 1973 but reported yet. At that time the analysis was tried about burials, but this

remains was omitted. In recent  times this remains is confirmed newly. This is

important thing to restruction of harness. The  working methods  of saddle  rope is

not simple,  but complicated-double up, sewing and double fasten with precessed

leather. 

The saddle rope is restructed with no-decorated and simple leather line to recent

times. Now, restruction  of ancient saddle rope must  be used by this way.


